
https://doi.org/10.5392/JKCA.2018.18.08.494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Stress and Experience of Doing Harm: Moderating Effect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오미옥, 이진향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Mi-Ok Oh(omo@koje.ac.kr), Jin-Hyang Lee(so30835@koje.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의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10,424명이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설명력의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은 차별가해경

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차별가해경험 정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둘째, 인권의식은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

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차별가해경험∣스트레스∣인권의식∣아동청소년∣
Abstrac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effects of stress on the experience of 

doing harm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the experience of doing harm. To do 

this, we analyzed the data obtained from Survey on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2015. The subject is 10,424 from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3th grade of high 

school.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variable, we hav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confirmed changes in explanatory power. As a result of that, first, it 

suggests that stress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have direct effects on the experience of 

doing harm. This results show that the lower stress and the higher human rights consciousness 

is, the lower experience of doing harm is. Second, it was found that human rights consciousness 

is moderating variable o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the stress and the experience of doing 

harm. Based on this results, this study has propo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it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 keyword :∣Experience of Doing Harm∣Stress∣Human Rights Consciousness∣Children and Adolescents∣

    

접수일자 : 2018년 08월 03일 

수정일자 : 2018년 08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8월 20일 

교신저자 : 이진향, e-mail : so30835@koje.ac.kr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495

I. 서 론        

현대 시민들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평

등을 당연한 것처럼 교육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연령, 인종, 장애, 성별, 지역 등에 대

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또한 자신과는 다르거나 자

신보다 열등한 특성에 대해 차별, 무시, 혐오로 발생하

는 사회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차별(差別)’

이란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으

로, 둘 이상의 대상에 특정기준에 따라 우월을 따져 구

별하는 행위를 말한다[1]. 

UN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원칙(제2조), 청소년기본

법(제5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은 아동청소년이 성별, 

인종, 나이, 학력, 종교, 신체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청소년의 인권보호

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구되어 왔다. 또한 인권 존

중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아동청소년 역시 다른 사람

들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은 당위적 사실이다[2].

아동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타인의 

평가가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

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편견에 대한 신념 등 가치와 

신념체계를 확립하게 된다[3]. 일부 청소년들은 다른 집

단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기보다 상대적인 우월

감이나 편견을 바탕으로 차별을 행하기도 한다[4].

2016년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통계에 의하

면, 차별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1년에 1-2회 이상 성

별을 이유로 차별한 경험은 초등학생 17.3%, 중고생 

22.7%였고, 연령으로는 초등학생 12.9%, 중고생 22.9% 

그리고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해 차별한 경험은 초등

학생 13.8%, 중고생 24.3%로 나타났다[5].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의 차별적 가해경험은 집단 따

돌림이나 폭행 등의 학교폭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비록 차별행위가 학교폭력의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모욕이나 조롱 등 청소

년들 사이에서의 언어적, 심리적 가해행동과 밀접한 관

련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2]. 청소년 차별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

이 차별한 집단은 친구나 선후배 등이었다. 차별의 형

태로는 외모나 학업성적은 놀림이나 조롱의 형태로 그

리고 장애는 집단따돌림과 놀림 등의 형태로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와 같은 또래집단 내에서 폭력 등 차별을 행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오는 스

트레스이다[6]. 또한 주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도 원인

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심

리․사회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며, 이로 인해 청소년

들은 심한 혼란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청소년이 8.5%인 반면, 

83.7%(2014년 70.6%)의 청소년이 가끔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보다 학교생활

에서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2.3%

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반

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은 66.9%

였다[8]. 

선행연구들도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차별 등 문제행

동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강성희[9]는 초등학교 4-6학

년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는 정적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명희[10]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학생일수록 교사에게 더 반항적이고 또래에게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를 괴롭히는 가해 빈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다[11][12]. 특히, 한미현과 유안진[13]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

을 보고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하는 아동의 스트

레스가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달리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학업 및 생활 스트레

스를 경험하지만,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차별 가해경험

이나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러

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청소년들의 차별

적 가해행동은 인권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14-16].

인권의식이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17], 개인의 권리

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의무의 성격도 가진다. 만약 청소년이 성별, 경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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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 인권 측면에서 

볼 때 타인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수행된다고 볼 수 없

고, 이는 인권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

다[14]. 또한 인권의식은 인권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및 갈등 상황에서 옳은 것을 판단하고 인권을 

옹호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의지이다[18]. 따라서 아동청

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은 미래에 책임 있는 개인의 가치

와 행위유형을 기르는데 필요한 자질이며,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때 자신의 인권을 신장하고 인권침해

를 예방할 수 있다[19]. 

선행연구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존중받은 경험 정도가 

타인의 인권에 대한 의무성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14]. 이는 타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받는지에 따라 타인을 차별한 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16]. 또한 이효인[20]은 인권의식의 

한 구성요소인 인권감수성이 높은 학생은 비록 학교환

경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타인의 인권을 옹호하

는 선택을 한다고 보고하면서, 학교스트레스가 학교폭

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효인의 연구는 인권의

식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과

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

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차별가해경험

이나 학교폭력 또는 문제행동, 차별피해경험, 청소년들

의 학업 및 일반 스트레스,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등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청소

년들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도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스트레스

와 차별가해경험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역할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

와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을 변수로 설정하여 스트레

스와 차별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권의식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

년 인권실태조사는 2014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고, 2015

년 5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10,453명의 학생을 대상

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무응답과 결

측치 등을 제외한 10,42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여자가 44.2%, 남자가 55.8%였고, 초등학

교 재학이 28.9%, 중학교 32.7%, 고등학교 재학이 

38.4%였다. 학업성적의 경우 매우 못하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5.4%, 못하는 수준 19.4%, 중간 43.0%, 

잘하는 수준 23.8%, 그리고 매우 잘하는 수준은 8.4%였

다. 대상자의 가정형편은 매우 못 산다(1점)로 응답한 

학생이 0.3%였고, 보통수준(4점) 35.8%, 매우 잘 산다(7

점)는 응답은 7.2%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424)

변수 N %

성별 여자
남자

4,605
5,819

44.2
55.8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016
3,405
4,003

28.9
32.7
38.4

학업성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566
2,018
4,481
2,487
872

5.4
19.4
43.0
23.8
8.4

경제수준 ① 매우 못산다
②
③
④ 보통수준
⑤
⑥
⑦ 매우 잘산다

36
229

1,042
3,733
3,046
1,585
753

0.3
2.2

10.0
35.8
29.3
15.2
7.2

스트레스 M(sd)=11.965(3.512), 최소: 2, 최대: 24

인권의식 M(sd)=20.734(4.185)  최소: 5, 최대: 28

차별가해행동 M(sd)=11.599(3.229)  최소: 8,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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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2.1 차별가해경험

차별가해경험은 ‘또래 내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위와 태도’를 의

미한다[21]. 이의 측정을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

표 체계 중 하나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고안한 

차별가해경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지역이나 고향, 외

모, 종교, 거주가족의 형태, 장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한 번도 없음(1)’에서

부터 ‘1주일에 3회 이상(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ɑ)는 .828이었다. 분석을 

위해 각 문항의 총합을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

별가해 경험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2.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다양한 이유

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묻는 6문항으로, 리

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구

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학업문제(학업부담이나 성적), 

가정불화, 또래관계, 경제적 어려움, 외모, 진로에 대한 

불안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에는 6문항의 총

합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ɑ는 .747이었다. 

2.3 인권의식

인권의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사용한 문항

을 활용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다양한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7문항의 리커트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

다. 여기에서 의미가 반대인 1문항을 역문항 처리하여 

총점을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768이었다. 

2.4 통제변수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청소년의 차별가해경험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학년, 

학업성적, 가정형편(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

다. 성별은 ‘남성=1’, ‘여성=2’로 구성되어 있고, 학년은 

‘초등학교 재학(4학년 이상)=1’, ‘중학교 재학=2’, ‘고등

학교 재학=3’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성적은 2015년 1

학기 기준으로 반에서의 대략의 위치를 질문하였고 ‘매

우 못하는 수준=1’에서부터 ‘매우 잘 하는 수준=5’의 5

점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대상

자의 주관적 평가로 ‘매우 못 산다=1’점에서부터 7점 

‘매우 잘 산다’까지의 점수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1버전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변수들의 기초분석을 위해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을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

년의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

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

여 분석하였다[22]. 마지막으로 검증된 각 항의 상호작

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를 살

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과의 관계

에서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1단계에서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

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인

권의식을 투입하여 각 변수들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

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는 1.4%의 설명력을 보였

고(p<.001),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을 추가한 2단계의 설

명력은 5.5%였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

단계의 설명력은 5.6%1)였다(p<.001). 상호작용항의 β

1) 결정계수(R
2
)는 변수들이 가진 총 변량 중 추정된 회귀식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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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04(p<.001)로 아동․청소년들의 차별가해경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와 2단계의 R
2변화량은 .041(p<.001) 그리고 2

단계와 3단계의 R2변화량은 .00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스트레스(β=.21, p<.001)와 인

권의식(β=-.10, p<.001)은 주효과로 독립적으로 차별가

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 모델에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경

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분석결과 스트

레스와 인권의식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나 조

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2].

표 2.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Step1 Step2 Step3

B β B β B β

(상수) 12.24 　 11.26 　 11.33 　

성별 .40 .06*** .50 .08*** .48 .07***

학년 .14 .03*** .12 .03* .11 .03*

학업
성적

-.18 -.06*** -.11 -.03*** -.10 -.03***

경제
수준

-.12 -.04*** .03 .01 .02 .01

스트레
스(A)

　
　

.20 .21*** .20 .21***

인권의
식(B)

　
　

-.07 -.09*** -.07 -.10***

A*B 　　 -.01 -.04***

R2

△R2

F

.014
-

36.04***

.055
.041***

100.24***

.056
.001***
88.36***

검증된 각 항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

해 단순기울기 검증을 하였다. 단순기울기는 그래프 제

시에서 가장 많이 권장되는 평균값과 ±1SD의 조건 값

에서 얻어진 차별가해경험 점수로 나타내었다[24][그림

1].

가능한 변량을 의미하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R2의 값이 1에 가

까우면 좋겠지만,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R2값만으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R2은 단지 독립변수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하며, 회귀모

형의 적합성은 F검정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3]. 

그림 1.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의 상호작용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

년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스트레스가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의 영향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 

성별, 학년, 학업성적, 경제수준은 차별가해 경험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남학생들이, 학년이 낮을

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

록 차별가해경험이 많았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스트레

스, 조절변수인 인권의식,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추가 투

입된 4단계에서는 통제변수들 중 경제수준만이 차별가

해경험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져 경제수준이 차별가해 

경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 학업성적, 학년(연령)이 차별가해행위와 연관성

을 갖는다는 연구들[25-2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차별 

및 학대경험과 차별가해행위의 관계를 살펴본 차유정

과 황의갑[26]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차별가해행위를 

더 많이 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결과들이 보고

되기도 한다. 성별과 학년이 차별가해행위나 폭력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28], 연령이 증가

할수록 폭력행위가 줄어든다는 연구[29], 혹은 학년과 

차별가해행위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30][31] 

등이 있다. 이처럼 인구학적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

구결과들이 도출되는 것은 대상자의 선정과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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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종속변수인 차별가해경험에 대한 정의가 각각

의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모집단 표집의 정확성을 높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

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단일집단으로 분석하였으나 

추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세분하

여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은 아동․청소년의 차별

가해경험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차별가해 경험도 높

아지는 반면, 인권의식이 높아질수록 차별가해경험은 

적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

소년의 학교 및 일상 등 생활전반에 걸친 스트레스가 

차별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

구들[6][11][32]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Natving 외

[11]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빈도가 높

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길임과 심희옥[32]은 일

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에 대

해 살펴보았는데, 부모관련 요인, 학업요인, 교사관련 

요인, 친구요인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 중 부모관

련 스트레스가 또래 괴롭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아

동․청소년의 차별가해경험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들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은 

판단능력에 영향을 주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행할 가

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이들 개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가 학교환경과 가정환경, 대인 관계

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33].

한편,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차별가해경험이 적다는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태도를 연구

한 유성렬[34]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인

권의식으로 인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게 되고, 인권실

현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의식

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낮아진다는 김

충희[35]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단, 김충희의 연

구는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이 

대상자인 본 연구에 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인권존중정도가 차별한 경험에 부적 영향을 갖는다

고 보고한 천정웅의 연구[16] 또한 본 연구결과를 뒷받

침해주는데,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느냐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기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회귀모형에서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이 차

별가해경험에 대해 5-6%정도의 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와 관련변수들을 추가한 포괄적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36].

셋째,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스트레스가 차별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즉, 부정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

권의식이 상호작용하여 높은 차별가해경험이 상당히 

조절되었음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학업, 부모 및 가족, 친구, 

외모 등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스

트레스는 차별가해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권의식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차별가해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더 나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각 발달

시기에 맞는 적합한 인권교육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인권교육은 이론적 수

업 뿐 아니라 인권침해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아

동․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재확인하고[37]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권태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참여를 통해 인권옹호 행동을 연습하여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 함께 학교 외부

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인권을 체험하고 인권옹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18]. 이러한 인권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평가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긍정적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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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38]. 

또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환경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의식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태도로, 직접적인 

인권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아동․청소년들 중 차별가해경험을 하고 있

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예 그것이 차별가해행위라는 것조차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즉, 차별이 만연한 사

회에서 우리 스스로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해 둔감해진 

채 차별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

다는 것이다[4].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의 생활

을 해 나가는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

해 나갈 때, 이들 역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

려는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

권존중 분위기는 아동․청소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

라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는 교사, 부모, 사회복지사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이에 일시적인 캠페인보다는 아동, 청소년, 

부모, 학교 및 관련자가 함께 체험 및 봉사활동, 역할극 

등의 방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본적으로 함양

하고[4], 차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

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2차 자료

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차별가해경험, 스트레스, 인권의

식 등 변수 설정이나 문항의 구성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권의식의 경우 선행연구들에서 인권판

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 등 하위요인(요소)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권

의식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을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모형으로 설정된 변수들의 시간적 선

후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모형에 반영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개념적 고려도 중

요하지만 변수들 간의 시간적 우선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33].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스트레스,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

의 관계 및 조절효과의 경로 파악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장기적인 효과를 알기 위해 종단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일상에

서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차별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권의식이 이 두 변수의 관계에서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문

제시되고 있는 차별가해 행위에 스트레스와 인권의식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

었다. 특히, 차별가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

으므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

과 인권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실천적 프로그램이 동시

에 실시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한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추후 연구에서는 스트

레스,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 등 변수들을 좀 더 구체

적인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좀 더 

세분화된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

상에 맞는 개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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